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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
2021. 7. 15.(목)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제  목
친부 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

검찰수사서기관 불구속 기소 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(부장검사 이선혁)는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하여 

교회 신도들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친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

기억을 왜곡시킨 후 친부 등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검찰수사서기관을 

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❍ 피고인

- A○○(검찰수사서기관, D교회 장로)

- B○○(D교회 권사, A의 부인), C○○(D교회 집사)

❍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, 귀신을 쫒고

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등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로

행세하여 실질적인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되던 사람들로, 공모하여

- ① ‘19. 2.경부터 ’19. 8.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신도 ㉠, ㉡, ㉢ 3명

(자매관계, 현재 연령 20대)에게 부친 ㉮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

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도록 한 후, 부친 ㉮가 A 등에

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위 ㉠, ㉡, ㉢ 자매로 하여금 ‘19. 8.경 부친 ㉮를

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[무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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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’19. 1경부터 종교적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신도 ㉣에게 그 삼촌

㉯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도록 한 후, 삼촌 ㉯가

A 등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신도 ㉣로 하여금 ‘19. 8.경 삼촌 ㉯를

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[무고]

Ⅱ 주요 수사경과

❍ 2020. 4. 고소인, 수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

❍ 2020. 10. 경찰, 사건 송치

❍ 2020. 10. ~ 2021. 6.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들 소환 조사

❍ 2021. 7. 15. 피의자들 불구속 기소

Ⅲ 참고 사항

❍ ‘19. 11경 및 ’20. 2.경 SBS '궁금한 이야기 Y'에서 D교회의 이단 관련하여 방영된

바 있음 ▣


